
01. 궐어도, 2006/2012, 옻지에 잉크젯 프린트, 50x90cm, Edition of 5+2 AP

02. 참중고기, 2006/2012, 옻지에 잉크젯 프린트, 50x90cm, Edition of 5+2 AP

03. 어해도 시리즈(총 6점), 2006/2012, 옻지에 잉크젯 프린트, 50x90cm, 
Edition of 5+2 AP (참중고기, 메기, 쉬리, 철갑상어, 숭어, 복어와 게)

04. 작가의 어항-버들붕어, 2025, 잉크젯 프린트, 레진, 수초, 유목, 12x12cm

05.작가의 어항-버들붕어, 2025, 잉크젯 프린트, 레진, 수초, 유목, 30x40cm

06.감돌고기, 2022, 잉크젯 프린트, 40x55cm, Edition of 3+2AP

07.얼룩동사리, 2022, 잉크젯 프린트, 40x55cm, Edition of 3+2AP

08.작가의 어항-버들붕어, 2025, 잉크젯 프린트, 레진, 수초, 유목, 10x10cm

09-10.작가의 어항-버들붕어, 2025, 한지위에 잉크젯 프린트, 20x30cm

11.작가의 어항-버들붕어 시리즈(총 6점), 2025, 잉크젯 프린트, 레진, 수초, 
유목, 15x25cm

12.작가의 어항-버들붕어 시리즈(총 6점), 2025, 잉크젯 프린트, 레진, 수초, 
유목, 30x40cm

13.작가의 어항-버들붕어, 2025, 잉크젯 프린트, 레진, 수초, 유목, 가변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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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wook Kim (Korean, b.1982) is an artist whose work explores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place, and the 

human condition. Through photography, installation, and archival practices, Kim engages with invisible narratives 

embedded in sites marked by displacement, migration, and historical rupture. His recent research focuses on the absence of 

'placeness' in spaces severed from their pasts, questioning identity and belonging in contemporary society. Kim holds a Ph.D.

in Fine Art from the University of East London, an MA in Fine Art Photography from the Royal College of Art, and a BA 

from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He has exhibited internationally and his works are part of notable collections, 

including the MMCA Government Art Bank, Kiyosato Photo Art Museum, and University of Oxford. He is the recipient of 

the British Council's UK Alumni Award for Culture and Creativity.

김신욱(한국, 1982년생)은 기억과 장소성, 그리고 인간 존재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 설

치,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그는 이주와 단절, 역사적 균열이 남긴 보이지 않는 서사를 추적하며, 과거와 단절된

공간에서 '장소성'이 상실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과 소속의 의미를 질문하는

비판적 시선으로 확장된다. 김신욱은 영국 이스트런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런던 로열칼리지오브아트에서 석사

학위를, 골드스미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영국문화원 ‘UK Alumni Award for Culture and Creativity’를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기요사토 사진미술관, 옥스퍼드대 오리엘 칼리지 등 국내외 주

요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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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류지경 潛流之境》은 2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김신욱의 개인전으로, 지난 20년에 걸쳐 이어온 민물

고기 연작을 새로운 국면으로 확장한다. 이번 전시는 사진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설치로 매체를 넓히며, 사

진 이미지와 레진 부조, 그리고 실제 수초 설치가 어우러진 약 2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이는 민물고

기의 생태를 단순히 재현하는 차원을 넘어, 보이지 않는 흐름과 순환, 시간과 기억의 층위를 사유하는 공간

으로 전시장을 전환시킨다.

전시의 중심에는 신작 〈작가의 어항–버들붕어〉(2025)와 초기작 〈어해도〉(2006 촬영, 2012 발표)가 나

란히 자리한다. 천장에 매달린 〈어해도〉는 옻지에 인쇄된 사진 기법과 전통 민화의 구성 방식을 결합한 

작업으로, 김신욱의 초기 민물고기 시리즈이자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지점을 드러낸다. 직사각형 대나

무 틀에 층층이 매달린 화면 속에는 1977년 이후 한강에서 자취를 감춘 철갑상어, 한반도의 고유종 쉬리, 

기수역에 서식하는 숭어와 복어가 수초와 어우러져 등장한다. 관람객은 시야보다 낮게 설치된 작품을 내

려다보며,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듯한 감각을 경험한다. 

〈작가의 어항–버들붕어〉는 작업실 창가의 작은 수조에서 4년간의 세심한 관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알의 부화, 치어의 성장, 성어의 산란에 이르는 순환은 투명한 레진 속 이미지와 수초, 유목의 층위로 응축

되어, 마치 물속의 투명한 화석처럼 고정된 생태계를 형상화한다. 이는 개인적 관찰에서 출발했지만, 곧 시

간과 기억, 생명의 은유적 풍경으로 확장되며, 은밀히 지속되는 흐름을 드러낸다.

김신욱의 민물고기에 대한 탐구는 유년기의 경험과 긴밀히 연결된다. 기관지가 약해 늘 어항을 곁에 두고 

생활했으며, 사진과 캠핑을 즐기던 아버지를 따라 민물고기를 채집하던 기억은 작가의 생태적 감각을 일

찍이 형성했다. 초등 시절 참가한 어린이 민물고기 프로그램은 관심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후 영국 유학을 

위한 포트폴리오 역시 민물고기 연작으로 준비하며 이 주제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수조에서 도시의 강으로 확장된다. 한강에서 사라진 철갑상어, 최근 청계천에서 다

시 발견된 쉬리의 사례는 사라짐과 회귀가 교차하는 풍경을 드러내며, 민물고기의 생태는 곧 도시 환경과 

집단 기억을 비추는 은유로 자리한다. 전시장 곳곳에 배치된 수초 설치는 실제 서식 환경을 재현하며, 관람

객이 민물고기의 세계 속으로 들어서도록 유도한다.

김신욱에게 민물고기는 단순한 기록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와 풍경, 기억의 거울이자, 사라진 것과 

돌아온 것을 동시에 비추는 매개이다. 《잠류지경》은 수조와 강, 개인과 공동체, 시간과 환경이 교차하는 

경계의 자리를 펼쳐 보이며, 수면 아래 감춰진 흐름과 생명의 순환을 성찰하게 한다.


